
이벤트 등의 활동, 관광진흥 계속에 관하여 

 

 

3 월 11 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역사상 처음인 대재해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온 힘을 다해 구조, 복구활동이 

이어지고 있고, 오사카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손잡고 스텝 파견과 물자 제공, 재해자 

받아들이기, 의원금 모으기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는, 지진 발생 후 이벤트나 행사 등이 중지되고, 네온이나 광고 

조명 등을 끄는 등, 후민활동 전반에 걸쳐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광이나 식사예정 취소가 연이어, 관계 업계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 

거리 전체의 활기가 없어져, 소비가 낮아지는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신・아와지대지진 때, 오사카는 전국적인 지원을 받아서 복흥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지진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면한 오사카가, 이번에는 선두에 서서 장기적・계속적으로 

재해자와 재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대로 오사카 

자체의 경제・사회가 위축되어 버린다면, 재해자와 재해지역을 지원할 힘을 잃게 되어 

버립니다.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대지진으로부터 재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를 면한 지역이 

평정을 유지하고 재반활동을 계속함으로서 힘을 길러, 재해자와 재해지역 지원과 나라 

전체의 복흥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사카의 기업, 행정, 민간단체 등이 

일체가 되어 이러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오사카후, 오사카시, 사카이시, 오사카 

상공회의소는 재차 다음과 같은 점을 실천해 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一 평상시 활동을 계속하고, 오사카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활기차게 하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이벤트를 재해자와 재해지역 지원도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중지하지 않고 실시하겠습니다. 

 

一 일본성장의 토대가 될 해외로부터의 유객촉진을 향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사카・

간사이의 매력을 전하는 프로모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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